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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2 년 5 월 29 일 “가정: 주님을 경외하면”  

(잠 14;26-27)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인간 또한 하나님을 경외(사랑)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속된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자녀의 피난처 

26 절,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란 신뢰/확신을 의미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깊어지면 어떤 것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불안과 염려를 쫓아내려면 믿음(신뢰)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품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품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과 가장 가까운 곳은 부모의 품입니다.  

시 131:2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젖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부모의 품은 숨을 고르며 재충전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2]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27 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살 맛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활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의 치명적 요소는 욕심과 분열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분열된 상태는 죽음입니다(창 3). 이런 

측면에서 세상에는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최상의 표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게 해달라고 추구하며 영적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진선미의 말과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진선미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며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씀해 보십시오. 


